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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제목

 한석봉 어머니의 진짜 가르침

Ⅱ. 취지 및 의미

  - 전래동화를 빌려와 “아무리 익숙하고 자신 있는 일이라도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”

라는 것을 전달

Ⅲ. 줄거리

 - 등장인물: 한석봉, 어머니 / 장소: 집안, 밤

어느 날 한석봉은 자신의 글씨 실력이 크게 늘었다며 자랑을 했다. 그러자 어머니는 

등불을 끄고 본인은 떡을 썰 것이니, 글을 써 보라고 하셨다. 한석봉은 자신 있게 붓

을 들었다. 그러던 중, 어머니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등불을 켰다. 그러고는 말씀하

셨다. “아무리 익숙한 일일지라도, 어둠 속에서는 위험하다. 실력이 중요하지만 , 그보

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이란다. 한석봉은 그 말을 듣고, 잘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

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.

Ⅳ. 활용 동의 등

 □ 응모작의 저작권 및 활용권은 응모자와 안전본부에 귀속되며, 상호 협의하에 

홍보·캠페인 등에 활용될 수 있고, 안전본부에서 필요시 수정·보완하여 제

작·활용할 수 있음
    위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함           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     (인)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- 2 -

세부 줄거리 (선택사항)

장면 1

[어두운 방, 등불이 켜져있다.]

한석봉: 어머니! 이제 제 글씨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

어머니: 그래? 그럼 오늘 한번 시험해 보자꾸나.

장면 2

[어머니가 등불을 끈다. 방 안이 어두워진다.]

어머니: 너는 글을 쓰거라. 나는 떡을 썰마.

한석봉: 좋습니다.

[한석봉은 붓을 들고 집중한다. 어머니는 칼을 들었다가 멈칫한다.]

장면 3

[정적. 잠시 후, 탁 소리와 함께 등불이 켜진다.]

한석봉: 어머니? 왜 다시 불을 켜셨나요?

어머니: 아무리 익숙해도, 어두운 곳에서 칼을 쓰는 건 위험하단다.

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지. 잘하는 것보다, 다치지 않는 것이 먼저란다.

장면 4

[한석봉이 고개를 끄덕인다.]

한석봉: 이제 알겠습니다. 익숙한 일도 방심하면 위험하군요.

어머니: 그래. 어둠 속 자신감보다, 밝은 곳의 안전이 더 중요하단다.

엔딩자막: “익숙한 일일수록 안전이 먼저!“ ”방심하지 말고, 안전하게!“

※ 분량은 제한 없으며, 완성도를 위해 콘티 추가 제출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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